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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dietary self-efficac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was significantly

higher as parents’ educational levels increased (p<0.001), as family monthly income level increased (p<0.001), and when

father’s job was professional or managing work (p<0.001). Children’s dietary self-efficacy was meaningfully higher when

parents’ educational levels were higher (p<0.01), and family income level was higher (p<0.01). Mother’s parenting self-

efficacy showed a correlation with children’s dietary self-efficacy (p<0.001). All factors comprising parenting self-efficacy,

such as ‘general parenting self-efficacy’ (p<0.001), ‘healthy parenting self-efficacy’ (p<0.001), ‘communication parenting

self-efficacy’ (p<0.001), ‘educational parenting self-efficacy’ (p<0.001), and ‘control parenting self-efficacy’ (p<0.001)

showed correlation with children’s dietary self-efficacy. It is suggested that in order to improve children’s dietary self-efficacy

and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ies must put forth a concerted effort. By

complementing existing nutritional programs focusing on nutritional knowledge, one can develop a education program and

social support to enhance children’s dietary self-efficacy and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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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아동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발달이 이

루어지므로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한 시

기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생활환경이 급

격히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식생활도 변화하여 영양불균형,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건강위해성분 섭취 증가 등 어린이

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사회, 생활습관 요인들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식생활 교육 지원법, 어

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Kang et al. 2012).

효능감은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개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식이효능감이란 먹는

행동에 대한 조절 효능감으로 식이와 관련된 주변환경, 정서

적 상태, 식품에 대한 접근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식품 섭취

행동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을 말한

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평가로 개인의 식이 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고 효능감이 높을수록 체중조절을 잘 할 수 있고 건강

한 식습관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한다(Bandura 1997).

학령기는 자아개념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이며, 아동은 적

절한 행동, 가치관, 지식 등을 부모로부터 습득하게 되므로 아

동의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부모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Lee & Park 2005; Shin & Moon 2009; Chun et al.

2013). 부모의 양육 방식은 자녀의 발달시기에 따라 다르게

변화되어야 하고,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에게 신체적

인 도움보다는 심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양육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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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은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울 수 있다는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부모의 양육에 대한 효능감은 자녀의

식이에 대한 효능감과 식생활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

다.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아동 발달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를 통해 효능감이 높은 부모일수록 아동의 발달에 도움이 되

는 양육행동이 나타나며, 아동의 사회· 심리적 적응과 관련

이 있다고 하였다(Kim & Ahn 2010).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는 활발한 편이며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사회· 경제적 지위, 스트레스, 결혼 생활 만족도, 자녀의 성

별, 기질, 연령, 자녀수, 아버지의 양육참여 등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Park & Rha 2003; Seo 2004; Hwang & Moon

2006; Ha & Jang 2010; Kim 2011).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초등학생의 영양교육, 영양지식, 스

트레스, 영양표시 인식, 음식기호도, TV시청 및 인터넷 이용,

부모의 식습관과 영양지식, 어머니의 취업여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초등학생의 식습관, 식행동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Ku & Lee 2000; Lee & Jung 2005; Lee

et al. 2008; Kim & Lee 2010; Yu et al. 2010; Kim et

al. 2014) 아동 식이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그

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식습관, 식행동에 관한 연구

(Choi 2007; Kim 2011)는 있으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식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

정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아동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더욱 관

심을 받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어머니와 관련된 변수와 아

동의 식이효능감과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은 의미있는 일이

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식이효능감

을 파악하고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및 가정환경 등의 일반적

인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식이효능감과의 관

련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식행동 교육에 도움

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조사에 앞서 설문조사 내용의 적절성과 설문지 작성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한

설문지로 본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

시 동작구 2개교, 서초구와 관악구 각 1개교로 총 4개 초등

학교의 5, 6학년 초등학생들과 해당 학생 학부모가 응답을

했으며, 응답이 부족하거나 한쪽만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였

다. 연구의 목적과 설문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담임선

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용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

법으로 조사하여 1,346부 중 1,146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85.1%) 무응답 등을 제외한 97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식품을 섭취하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식

이행동을 잘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식이효능감이라 정의하고 식이효능감 측정도구는 CDSS

(Child Dietary Self-efficacy Scale)와 WEL (Weight Efficacy

Life-Style Questionnaire)을 이용하여 보완하고 수정한 Choi

(1998)의 식이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식이효능감에

관한 문항은 총 18문항이었으며 식습관 5문항, 음식 선택 4

문항, 과식을 유도하는 주위 환경 6문항, 과식을 유도하는 부

정적 감정상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자신

없다’(1점)에서 ‘매우 자신있다’(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측

정하여 최하 18점~최고 72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식이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식이효능감의

하위요인으로 일반 식습관, 음식 선택, 주위 환경, 부정적 감

정 상태로 구분하고 각 요인의 점수 범위는 각각 5점~20점,

4점~16점, 6~24점, 3점~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

의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식이효능감의 신뢰

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0.883으로 나타났다. 아

동의 특성에 대한 변수로는 성별, 신장 및 체중, 기상과 취

침시간, 한달 용돈을 조사하였고 아동의 가정환경 특성으로

는 가족구성, 주양육자, 식사 동반자, 외식빈도, 부모의 교육

수준과 직업을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다는 양

육 능력에 대한 신념을 양육효능감이라 정의하고 양육효능

감에 관한 측정도구는 Choi & Chung(2001)이 개발한 양육

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설

문문항은 총 3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반적인 양육 능

력’ 11문항,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7문항, ‘의사 소통 능

력’ 9문항, ‘학습 지도 능력’ 6문항, ‘훈육 능력’ 4문항이었고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은 경우 양

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양육효능감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0.95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SPSS In.,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변수의 빈도와 평균

을 구하였고 아동의 일반 특성 변수들과 양육효능감 및 식

이효능감의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과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였으며 사

후분석은 Scheffe 방법으로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

감과 자녀의 식이효능감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

슨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식이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식이효능감 점수와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 요인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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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특성

1) 조사대상 아동의 특성

조사대상 초등학생의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대상 인

원은 973명으로 남학생이 45.8%이었고, 여학생이 53.8%였

다. BMI 를 이용한 학생들의 비만도 판정 결과는 저제중

6.1%, 정상 81.3%, 과체중 6.9%, 비만 4.4%로 나타났다. 기

상시간 조사에서는 7시30분과 8시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

54.1%로 가장 많았으며 취침시간 조사에서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자는 경우가 49.3%로 가장 많았다. 일주일 평균 용

돈의 경우 5,000원 이상에서 10,000원 미만인 경우 28.5%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응답으로 필요할 때마다 받는 경우가

23.2%였다.

2) 조사대상 아동의 가정환경 특성

조사대상 아등의 가정환경 특성은 <Table 2>와 같다. 가족

형태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인 84.6%가 부부와 자녀로 이루

어졌으며, 조부모·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10.4%, 편

부모와 자녀인 경우 3.1%로 조사되었다. 주양육자는 어머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

Gender

Male 446 45.8

Female 523 53.8

 No answer 4 0.4

BMI1)

Under weight (<18.5) 59 6.1

Normal (18.5~22.9) 791 81.3

Over weight (23~24.9) 67 6.9

Obese (≥25) 43 4.4

 No answer 13 1.3

Wake up

time

Before 7am 45 4.6

7am~7:30am 281 28.9

7:30am~8:00am 526 54.1

After 8am 109 11.2

No answer 12 1.2

Bedtime

Before 10pm 42 4.3

10pm~11pm 264 27.2

11pm~12am 480 49.3

After 12am 177 18.2

No answer 10 1.0

Pocket money 

per week

(Won)

<3,000 201 20.7

3,000~<5,000 174 17.9

5,000~<10,000 277 28.5

10,000 85 8.7

Other (whenever needed) 226 23.2

No answer 10 1.0

Total 973  100.0

1)Body mass index

<Table 2> Family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 %

Family type

Parents and children 823 84.6

Grand parents,

parents and children
101 10.4

Single parent and children 30 3.1

Grand parents and children 3 0.3

Other 9 0.9

No answer 7 0.7

Main

parenting

Mother 756 77.7

Father 67 6.9

Grandmother 22 2.3

Parents 93 9.6

Grandfather, other relatives 23 2.3

No answer 12 1.2

Eating 

companion

All family member 665 68.3

Siblings 39 4.0

Some family members 

(include adult)
200 20.5

Child alone 18 1.8

Other 42 4.3

No answer 9 0.9

Eating out 

frequency

Hardly ever 287 29.5

1~2/week 616 63.3

3~4/week 56 5.8

5~6/week 4 0.4

No answer 10 1.0

Father’s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2 0.2

Middle school 3 0.3

High school 142 14.6

College 572 58.8

Graduate school 226 23.2

No answer 28 2.9

Mother’s 

educational 

level

Middle school 3 0.3

High school 203 20.9

College 599 61.6

Graduate school 133 13.7

No answer 35 3.5

Monthly 

income 

(10,000won)

<200 35 3.6

200~<300 112 11.5

300~<400 182 18.7

400~<500 208 21.4

≥500 408 41.9

No answer 28 2.9

Father’s job

Without job 6 0.6

Managing job/Professional job 394 40.5

Office job/Sales job 404 41.5

Skilled job 123 12.7

No answer 46 4.7

Mother’s job

Housewife 479 49.2

Managing job · Professional job 184 18.9

Office job · Sales job 229 23.5

Skilled job 31 3.2

No answer 50 5.2

Total 97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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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7.7%, 아버지가 6.9%였으며 할머니 2.3%, 할아버지나

친척, 기타인 경우가 2.3%였다. 그리고 조사 계획시 의도하

지는 않았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에 복수응답하여 부부가 공

동 양육하는 경우가 9.6%로 나타났다. 식사형태는 가족이 함

께 식사하는 경우가 68.3%로 가장 많았고 자녀끼리만 식사

하는 경우가 4.0%, 자녀 혼자 식사하는 경우도 1.8% 였다.

외식횟수는 주 1~2회 하는 경우가 63.3%로 가장 많았다. 아

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8.8%, 대학원 졸업 23.2%이

었고,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61.6%, 대학원 졸업이

13.7%로 부모의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평균 소

득의 경우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인 경우 21.4%, 500

만원 이상인 경우 41.9%로 조사 지역이 서울(관악구, 동작

구, 서초구)이므로 비교적 고소득자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판매 직업군 41.5%와 관리·전문

직업군 40.5%이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가 49.2%로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는 사무·판매 직업군 23.5%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조사대상 아동의 일반 특성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효능감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녀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 요인 중 훈

육능력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초등학교 아동들은 친구와 지내는

시간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학교생활, 교우관계, 집밖에서

의 행동에 대한 훈육효능감에 있어서는 자녀의 연령,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Choi & Chung 2005).

가족형태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점수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요인의 경우 전반

적 양육 능력(p<0.05), 건강하게 양육하려는 능력(p<0.05),

학습지도 능력(p<0.01)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의 경우 기타 가족형태에 비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의

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에 따른 어머니의 양

육 효능감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요인별로는

전반적인 양육능력(p<0.05)과 의사소통 능력(p<0.05)에 있어

서 부부공동양육의 경우 어머니가 양육자인 경우에 비해 양

육효능감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이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로 인하여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감소시켜 배우자

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의 사회

활동 비율이 높아지면서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역

할인식의 변화를 가져 왔기 때문에 최근 아버지가 자녀 양

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Hwang & Moon 2006; Jang & Lee 2008; Kim & Kim

2008; Jang YA 2012; Yoon & Sung 2014). 또한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117.4점, 대학 졸업

114.6점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111.5점에 비해 어

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양

육효능감 요인 중 전반적인 양육 능력에 대한 효능감

(p<0.001), 건강하게 양육하려는 능력에 대한 효능감(p<0.05),

학습지도 능력에 대한 효능감(p<0.001)에 있어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

다. 최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버

지와 관련된 변인이 자녀양육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미치

는 영향이 큰 것을 시사해준다.

어머니가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117.6점으로 고등학교 졸

업 이하인 경우 112.5점에 비해 양육효능감이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p<0.01). 양육효능감 요인 중 전반적인 양육 능

력에 대한 효능감(p<0.001), 학습지도 능력에 대한 효능감

(p<0.001)에 있어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양

육 능력에 대한 효능감, 학습지도 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Kim & Kim 2008)에서도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보고 된 바 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효능감의 모든 요인에 있어서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과 양육효능감의 모든 요인의 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양육 능력에 대한

효능감(p<0.001), 건강하게 양육하려는 능력에 대한 효능감

(p<0.01),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효능감(p<0.05), 학습지도 능

력에 대한 효능감(p<0.001)도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관리·

전문 직업군의 경우 117.8점으로 사무·판매 직업군 112.5

점, 기능 직업군 112.4점에 비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

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양육효능감의 모

든 요인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 직업군인

경우 요인별 양육효능감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양육 능력(p<0.001), 건강하게 양육하려

는 능력(p<0.001), 의사소통 능력(p<0.001), 학습지도 능력

(p<0.001), 훈육능력(p<0.001)에 있어서 관리·전문 직업군

의 양육효능감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다. 양육 효능감 요인 중 전반적인 양육 능력에 대한 효능

감은 관리·전문 직업군의 효능감 점수가 사무·판매 직업

군, 기능 직업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어머니의 학습지도 능력에 대한 효능감은 관리·전문 직업

과 가정주부의 경우는 사무·판매 직업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이 높

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어머니들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과 관련된 정보와 교육을 더 많이 접

할 수 있으며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육

효능감이 증진된다고 하였고,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에 가깝

고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Moon

2002; Park & Rha 2003; Lee 2004; Lee et al. 2007). 소

득이 낮은 계층의 어머니는 소득이 높은 계층의 어머니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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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와

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Yang & Cho(2008)

는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없었다고 보

고한 바 있다.

3. 아동의 일반특성 및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의 식이효

능감

1) 일반 특성에 따른 아동의 식이효능감

아동의 일반 특성에 따른 식이효능감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Variables
Parenting

self-efficacy

Factor 1

General1)
Factor 2

Healthy2)
Factor 3

Communication3)
Factor 4

Educational4)
Factor 5

Control5)

Gender

Male (N=446) 0114.5±13.186) 33.5±4.32 22.6±2.98 28.1±3.56 17.7±2.87 12.6±1.78

Female (N=523) 114.7±13.34 33.4±4.48 22.6±3.02 28.1±3.48 17.6±2.98 12.9±1.76

t-value -0.257 0.238 -0.218 -0.106 0.151 -2.192*

Family

type

Parents and children (N=823) 114.9±13.14 33.6±4.36b7) 22.7±2.97b 28.1±3.53 17.8±2.87b 12.8±1.78

Grandparents, parents and 

children (N=101)
114.0±14.63 33.2±4.71ab 22.4±3.36ab 28.3±3.63 17.3±3.41ab 12.8±1.82

Other (N=42) 110.0±11.40 31.9±4.28a 21.6±2.55a 27.7±2.98 16.2±2.59a 12.6±1.46

F-value 2.924 3.081* 3.158* 0.438 6.985** 0.200

Parenting

Mother (N=756) 114.3±12.84 33.3±4.26a 22.6±2.94 28.0±3.36a 17.7±2.88ab 12.8±1.76

Parents (N=93) 117.4±15.87 34.7±5.22b 23.0±3.40 29.0±4.35b 17.9±3.22b 12.7±1.89

Other (N=112) 114.4±13.74 33.7±4.55ab 22.4±3.04 28.5±3.71ab 17.0±3.02a 12.8±1.77

F-value 2.209 4.673* 1.317 3.837* 3.086* 0.025

Father’s 

educational 

level

Under highschool (N=147) 111.5±14.38a 32.4±4.95a 22.2±3.09a 27.9±3.86 16.6±2.86a 12.6±1.84

College (N=572) 114.6±12.49b 33.4±4.06b 22.7±2.87ab 28.1±3.36 17.7±2.92b 12.8±1.75

Graduate school (N=226) 117.4±13.52c 34.5±4.58b 23.0±3.09b 28.5±3.51 18.5±2.71c 12.9±1.77

F-value 9.267*** 11.258*** 3.537* 1.523 24.330*** 0.950

Mother’s 

educational 

level

Under highschool (N=206) 112.5±13.94a 32.9±4.79a 22.4±3.18 28.1±3.68 16.4±2.90a 12.7±1.80

College (N=599) 115.0±12.24ab 33.4±3.97a 22.7±2.83 28.1±3.29 17.9±2.80b 12.9±1.72

Graduate school (N=133) 117.6±15.35b 34.9±5.26b 23.0±3.24 28.6±4.02 18.5±2.96c 12.7±1.93

F-value 6.237** 8.359*** 1.391 0.978 27.325*** 1.254

Monthly 

income

(10,000won)

<300 (N=147) 1)111.4±11.97a 32.2±4.26a 22.2±2.74a 27.9±3.23ab 16.6±2.86a 12.6±1.65

300~<400 (N=182) 113.3±14.17ab 33.1±4.77b 22.3±3.14ab 27.7±3.65a 17.5±2.83b 12.7±1.90

400~<500 (N=208) 114.1±11.99ab 33.2±3.93b 22.4±2.90ab 28.1±3.16ab 17.6±2.73b 12.8±1.67

≥500 (N=408) 116.8±13.27b 34.2±4.37c 23.1±2.94b 28.5±3.61b 18.2±2.96c 12.9±1.79

F-value 7.590*** 8.495*** 5.419** 2.672* 11.708*** 1.067

Father’s

job

Managing job/

Professional job (N=394)
117.8±12.90b 34.4±4.35b 23.1±2.88b 28.7±3.44b 18.5±2.87b 13.1±1.76b

Office job/Sales job (N=404) 112.5±11.80a 32.8±3.95a 22.3±2.88a 27.7±3.16a 17.2±2.70a 12.5±1.68a

Skilled job (N=123) 112.4±15.29a 32.5±5.04a 22.3±3.22a 28.0±4.13ab 16.9±3.06a 12.8±1.96ab

F-value 19.372*** 18.136*** 8.982*** 9.040*** 26.321*** 9.405***

Mother’s

job

Housewife (N=479) 115.0±12.29 33.4±4.33ab 22.8±2.81 28.1±3.27 17.9±2.67b 12.9±1.66

Managing job/

Professional job (N=184)
116.5±14.00 34.5±4.39b 22.7±3.1 28.4±3.59 18.1±3.14b 12.9±1.85

Office job/Sales job (N=229) 113.2±12.75 33.0±4.17a 22.6±2.96 28.2±3.55 16.9±2.93a 12.6±1.78

Skilled job (N=31) 112.5±19.10 32.8±5.22a 22.2±4.29 27.6±4.77 17.4±3.61ab 12.6±2.50

F-value 2.540 4.593** 0.553 0.663 7.949*** 1.790

1)General parenting self-efficacy 2)Healthy parenting self-efficacy 3)Communication parenting self-efficacy 4)Educational parenting self-efficacy
5)Control parenting self-efficacy
6)M±SD, Likert 4point scale: 1-never/4-very much *p<0.05, **p<0.01, ***p<0.001
7)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s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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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와 같다. 성별에 따른 아동의 전체 식이효능감 점

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식이효능감 요인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식이효능감 요인 중 일반 식습

관과 음식선택에 관한 효능감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유의

적으로 높았는데(p<0.05)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식이효능감이 높았다는 연

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Jang & Hwang 2006; Lee & Kim

2011; Son 2014). BMI 로 구분한 비만 정도에 따른 아동의

식이효능감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는데, Jang & Hwang

(2006)의 연구에서는 비만 정도에 따라 효능감에 차이가 있

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비만 학생의 경우 정상 체중 학생에 비해

자신감이 낮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효능감이 낮다고 하

였다(Kim et al. 2001).

기상 시간에 따른 아동의 전체 식이효능감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식이효능감 요인 중 일반 식습관에 관한

효능감에 있어서 기상 시간이 8시 이전인 아동은 8시 이후

인 경우에 비해 일반 식습관에 관한 효능감이 유의적으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연구에서 일반 식습관은 규

칙적인 식사, 천천히 식사, 적당량 먹기, 싱겁게 먹기, 저녁

식사 후 간식 먹지 않기와 관련된 효능감이며 일찍 기상하

는 아동은 아침시간에 여유가 있으므로 아침식사를 챙겨 먹

게 되고, 식사에 소비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식습관에 관한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취침시간에

따른 아동의 식이효능감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요인 중

일반 식습관에 관한 효능감에 있어서 11시 이전인 경우는 밤

11시 이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감정 상태에 따른 식이효능감에 있어서 밤 11시~12시 미만

인 경우는 밤 12시 이후에 취침하는 경우에 비해 아동의 감

정 상태에 따른 식이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용돈 액수에 따른 아동의 전체 식이효능감과 요인별 식이

효능감 점수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의 식이효능감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의 식이효능감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가족형태 중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에서 아

동의 식이효능감이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주 양

육자에 따른 아동의 식이효능감과 식이효능감 요인에 있어

서는 부부 공동양육의 경우 아동의 식이효능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역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Jang & Lee

(2008)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높을수록 아동

<Table 4> Children’s dietary self-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Dietary

self-efficacy

Factor 1 

General eating 

habit

Factor 2 

Selection of food

Factor 3

Surrounding 

environment

Factor 4

Emotional state

Gender

Male (N=446) 58.0±8.031) 15.4±2.61 13.4±2.23 18.5±3.58 10.7±1.68

Female (N=523) 58.2±7.88 15.8±2.44 13.7±2.02 18.1±3.64 10.6±1.84

t-value -0.432 -2.407* -2.044* 1.678 0.531

BMI

Under weight (N=59) 57.7±9.14 15.4±2.85 13.2±2.26 18.5±3.80b2) 10.6±1.96

Normal (N=791) 58.4±7.75 15.7±2.49 13.6±2.11 18.4±3.54ab 10.7±1.75

Over weight & Obese (N=110) 56.6±8.16 15.2±2.59 13.4±2.12 17.5±3.81a 10.5±1.64

F-value 2.475 2.397 1.403 3.149* 0.307

Wake up 

time

Before 7:30 (N=326) 58.3±8.07 15.8±2.52b 13.6±2.12 18.3±3.83 10.6±1.91

7:30am~8am (N=526) 58.4±7.86 15.7±2.47b 13.6±2.11 18.4±3.52 10.7±1.67

After 8am (N=109) 56.5±7.45 15.0±2.60a 13.3±2.15 17.7±3.32 10.5±1.76

F-value 2.862 3.811* 1.335 1.908 0.708

Bedtime

Before 11pm (N=306) 1)58.6±7.94 16.0±2.55b 13.6±2.03 18.5±3.59 10.5±1.77ab

11pm~12am (N=480) 58.2±8.09 15.50±2.57a 13.6±2.16 18.3±3.70 10.8±1.72b

After 12am (N=177) 57.3±7.39 15.53±2.30a 13.4±2.17 18.0±3.41 10.3±1.82a

F-value 1.409 3.492* 0.527 1.053 4.829**

Pocket 

money/week

<3,000 (N=201) 58.8±7.60 15.9±2.42 13.7±2.04 18.6±3.32 10.7±1.75

≤3,000~<5,000 (N=174) 57.1±8.58 15.4±2.80 13.3±2.33 17.9±3.69 10.5±1.90

≥5,000 (N=362) 57.7±7.70 15.5±2.39 13.5±2.16 18.2±3.63 10.5±1.81

Whenever needed (N=226) 58.8±7.99 15.8±2.55 13.7±1.96 18.4±3.74 10.9±1.58

F-value 2.308 1.943 1.227 1.381 2.082

1)M±SD, Likert 4 point scale: 1-never/4-very much *p<0.05, **p<0.01 
2)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s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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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동의 인

지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Hwang

2012).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에 아버지는 중요한 영향을 미

치므로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사형태에 따른 아동의 식

이효능감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감정 상태에 따른 효

<Table 5> Children’s dietary self-efficacy by family background characteristics

Variables
Dietary

self-efficacy

Factor 1 

General eating 

habit

Factor 2 

Selection of food

Factor 3

Surrounding 

environment

Factor 4

Emotional state

Family

type

Parents and children (N=823) 58.3±7.88 15.7±2.51 13.6±2.09 18.4±3.56 10.7±1.75

Grandparents, parents and 

children (N=101)
57.2±8.43 15.5±2.61 13.4±2.18 17.8±3.94 10.4±1.73

Other (N=42) 57.3±8.19 15.1±2.75 13.6±2.61 18.1±3.86 10.5±2.05

F-value 1.125 1.235 0.224 1.060 1.026

Parenting

Mother (N=756) 58.0±7.97 15.6±2.50 13.5±2.12 18.2±3.63 10.6±1.79

Parents (N=93) 59.7±7.21 16.1±2.38 13.8±1.89 19.0±3.48 10.8±1.55

Other (N=93) 57.9±8.19 15.5±2.79 13.5±2.36 18.3±3.57 10.6±1.79

F-value 2.173 1.408 0.788 2.294 0.693

Dining 

partner

Family member (include adult)

(N=865)
58.2±7.86 15.7±2.50 13.6±2.10 18.3±3.65 10.7±1.74b

Siblings (N=57) 57.1±7.83 15.2±2.39 13.4±2.23 18.2±3.19 10.4±1.82ab

Other (N=42) 57.0±9.47 15.5±3.06 13.0±2.52 18.5±3.62 10.0±2.02a

F-value 0.987 1.209 1.883 0.126 3.209*

Eating out 

frequency

Hardly ever (N=287) 58.1±7.91 15.7±2.47 13.7±2.01b 18.3±3.70 10.6±1.84

1~2/week (N=616) 57.8±8.13 15.7±2.51 13.6±2.08b 18.3±3.54 10.6±1.75

Over 3/week (N=60) 58.7±8.28 15.3±2.82 12.8±2.90a 18.0±4.01 10.7±1.60

F-value 0.998 0.820 4.270* 0.233 0.064

Father’s 

educational 

level

Highschool (N=147) 1)56.7±8.17a 15.1±2.57a 13.3±2.16 17.9±3.58 10.3±1.88a

College (N=572) 58.0±8.26ab 15.6±2.59ab 13.5±2.15 18.3±3.75 10.6±1.81ab

Graduate school (N=226) 59.3±6.83b 16.1±2.24b 13.8±2.05 18.6±3.23 10.8±1.57b

F-value 4.951** 7.411** 2.462 1.514 3.090*

Mother’s 

educational 

level

Highschool (N=206) 56.5±8.77a 15.1±2.84a 13.2±2.31a 17.8±3.82 10.4±1.79

College (N=599) 58.6±7.65b 15.8±2.40b 13.7±2.02b 18.5±3.52 10.7±1.77

Graduate school (N=133) 58.3±7.73b 15.8±2.38b 13.5±2.24ab 18.3±3.62 10.7±1.73

F-value 5.597** 5.638** 5.039** 2.837 1.907

Monthly 

income

(10,000won)

<300 (N=147) 56.7±7.91a 15.1±2.68a 13.4±2.11 17.9±3.28 10.35±1.90a

300~<400 (N=182) 57.1±8.31ab 15.3±2.52a 13.5±2.04 18.0±3.78 10.36±1.95a

400~<500 (N=208) 57.8±7.79ab 15.6±2.62ab 13.6±2.13 18.1±3.57 10.60±1.69ab

≥ 500 (N=408) 59.2±7.78b 16.0±2.36b 13.7±2.18 18.7±3.64 10.81±1.66b

F-value 5.111** 7.200*** 0.955 2.620 4.012**

Father’s

job

Managing job /Professional job

(N=394)
58.6±7.49 15.9±2.33 13.6±2.13 18.4±3.37 10.7±1.63

Office job/Sales job (N=404) 57.8±8.05 15.5±2.63 13.6±2.03 18.2±3.78 10.5±1.85

Skilled job (N=123) 57.3±9.07 15.4±2.75 13.3±2.45 18.19±3.79 10.5±1.84

F-value 1.716 2.627 1.061 0.537 1.512

Mother’s

job

Housewife (N=479) 58.0±7.99 15.6±2.57 13.5±2.20 18.4±3.59 10.6±1.74

Managing job/Professional job

(N=184)
59.0±7.73 15.8±2.38 13.8±2.06 18.6±3.54 10.8±1.87

Office job/Sales job (N=229) 57.7±8.06 15.6±2.56 13.5±2.01 18.0±3.70 10.6±1.71

Skilled job (N=31) 59.7±7.19 16.2±1.92 14.1±1.92 18.8±3.84 10.7±2.03

F-value 1.475 0.819 1.927 1.353 0.684

1)M±SD, Likert 4point scale: 1-never/4-very much *p<0.05, **p<0.01 
2)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e’s multiple comparisons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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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 요인에 있어서 어른을 포함한 식사의 경우 기타에 비

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Kim et al.(2013)의 연구에서

도 가족동반식사는 자녀의 심리적 문제를 완화시키므로 가

족동반식사를 권장하고 있었으며, 식사분위기가 좋을수록 자

녀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었다(Kim

et al. 2013). 본 연구에서도 어른을 포함한 식사가 자녀의 감

정상태에 따른 효능감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

족이 함께 식사하는 빈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외식 횟수에 따른 아동의 식이효능감에 있어서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으나, 식이효능감 요인 중 음식선택에 관한

효능감 요인에 있어서 외식을 거의 안하는 경우와 주 1~2회

하는 경우는 주 3~4회 이상 하는 경우보다 음식선택에 관한

효능감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즉 건

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효능감이 높은 아

동일수록 외식빈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의 전체 식이효능감 점수는 아버지가 대학원을 졸업

한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

다(p<0.01).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식이효능감 요인별 점수

도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식습관

(p<0.01), 감정상태(p<0.05)에 관한 식이효능감 요인 점수에

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아동의 식이효능감은 어머니가 대

학원과 대학을 졸업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에 비

해 아동의 식이효능감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1), 식이효

능감 요인 중 일반 식습관 관련 효능감(p<0.01), 음식선택 효

능감(p<0.01)에 있어서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

가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의 식이효능감은 월평균 소득이 500

만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미만보다 아동의 식이효능감이 유

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0.01), 식이효능감의 모든 요인

에 있어서 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식이효능감이 높았다.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 직업군인 경우 아동의 식이

효능감이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어머니의 직업

이 기능 직업군에서 아동의 식이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4. 어머니의 양효효능감과 아동의 식이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식이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아동의 식이효능감은 어머니

의 양육 효능감의 모든 요인 즉 전반적 양육 능력(p<0.001),

건강하게 양육하려는 능력(p<0.001), 의사소통 능력(p<.001),

학습지도 능력(p<0.001), 훈육 능력(p<0.001)간에 정(+)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식사습관, 음

식선택, 주위환경, 감정상태는 양육효능감의 모든 요인들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한 Ha & Jang(2010)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자기효능감 중

에서 식행동과 관련된 식이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

인되었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습득하게 되

고, 어머니의 자기효능감도 자연스럽게 학습되어 자녀의 자

기 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Park & Rha 2003)

아동의 자기효능감은 아동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므로 부모는 자녀의 바람직한 모델링이 되어주어야 한다. 아

동기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심리

적인 지원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하며, 아동의 행동

에 대한 칭찬과 격려, 훈육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자

신감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다.

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식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식이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식이효능감 점수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요인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어머

니의 양육효능감 요인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

인 양육능력 요인만 유의적으로 아동의 식이효능감에 영향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ren’s dietary self-efficacy

Parenting

self-efficacy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Factor 5

General1) Healthy2) Cpmmunication3) Educational4) Control5)

Dietary self-efficacy 0.172***6) 0.174*** 0.143*** 0.135*** 0.139*** 0.116***

Factor 1

General eating habit
0.159*** 0.151*** 0.142*** 0.122*** 0.138*** 0.104**

Factor 2

Selection of food
0.146*** 0.146*** 0.139*** 0.120*** 0.093** 0.102**

Factor 3

Surrounding environment
0.125*** 0.131*** 0.098** 0.095** 0.104** 0.082*

Factor 4

Emotional state
0.115*** 0.123*** 0.072* 0.092** 0.102** 0.083**

1)General parenting self-efficacy 2)Healthy parenting self-efficacy 3)Communication parenting self-efficacy 4)Educational parenting self-efficacy
5)Control parenting self-efficacy
6)Correlation coefficient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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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식이효능감에 대한 설명

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식이효능감에 어머니의 양

육효능감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기타 다른 요인들이 아동

의 식이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

머니를 대상으로 개인 배경 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자

녀의 식이효능감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시행하였으며 다음

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개인 배경(아동 특성, 가정환경 특성)에 따라 어머니

의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었으며,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높

고, 부모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인 경우 어머니의 양육효능

감이 높았다.

둘째, 개인 배경(아동 특성, 가정환경 특성)에 따라 아동의

식이효능감에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월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의 식이효능감이 높았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식이효능감에 정(+)

의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전체 양육효능감과 양육효능감의

모든 요인(전반적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려는 능력, 의사

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능력)에서 아동의 식이효능감

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요인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양육능력 요인만 유의적으로 아동의 식이효

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의 식이효능

감에 대한 설명력은 낮았다. 아동의 식이효능감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 기타 다른 요인들이 아

동의 식이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는 자녀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하는 사람으로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적절한 역

할을 수행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격려자, 훈육자, 조력자, 학습경험 제공자로

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양육효능감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의 변화와 다양해진 부모역할의 어려운 현실

을 감안하여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

리고 사회·경제적 지표인 부모의 학력, 소득에 따라 어머

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식이효능감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정환경 차이로 인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식이

효능감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

다. 어머니의 올바른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모와 자녀

의 올바른 관계 설정과 부모와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심리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은 이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친다. 학령기는 자아성장의 결정적 시기이므로 아동의 식생

활과 관련된 식이효능감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

과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건강에 대한

개념이 단순한 질병치료나 예방 차원을 넘어 ‘삶의 질 향상’

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심리·정서

적 발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영양교육이 지식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지식과 더불어 심리적인 자신감

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조사

하였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주 양육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향후 연구에서는 가정 내에

서 아동의 양육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양육효능감

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 직업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

지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일부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

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국 초등학생과 학

부모로 확대하고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주 양육자

에 관한 조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공동 양육자(아버지+어머

니)에 관한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자가 의도

하지 않은 응답자의 자발적인 복수응답에 의해서 공동양육

<Table 7> Regression analysis for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factors on effect of children’s dietary self-efficacy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B)
standard error

standardized coefficient

 (β)
t

(constant) 46.555 2.247 20.723***

General 0.227 0.092 0.126 2.451*

Healthy 0.133 0.118 0.050 1.127

Communication 0.004 0.119 0.002 0.031

Educational 0.092 0.127 0.034 0.719

Control -0.059 0.219 -0.013 -0.269

R2=0.033 adjusted R2=0.028 F=6.499 ***p<0.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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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되었으므로, 실제로 공동 양육자가 더 많을 것이라

판단되며 공동 양육자에 대한 정확한 집계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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